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SK, 청소년 쉼터 해피존 40곳 건립

SK그룹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1318(13-18세) 세대> 전용 쉼터 개념의 <해피존> 40곳을 전국에 만들기로 

하고 11월22일 서대문구 영천동에 1호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SK와 복지부가 각각 105억원, 55억원 가량을 들여 추진하는 해피존 사업으로 교육과 문화활동 등에서 상대

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 5000명이 혜택을 보고, 관련 일자리도 120개 가량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SK는 2006년 안에 건립할 24곳을 포함 2009년까지 도시형 25곳과 농어촌형 15곳 등 모두 40곳의 해피존을 

만들어 학습, 정보, 문화, 안전, 급식,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을 비롯해 지역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1호 개관행사에서 김용현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SK 기업문화실 전무는 “SK그룹은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학퀴즈 등을 지원하면서 면학을 

장려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조직을 만들어 청소년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유도해 왔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청

소년들이 자립하고 건전한 문화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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